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사진 14시 10분 이후)
배포 2026. 11. 3.(화)

‘혁신조달 탑티어’ 레메디 선정
- 저선량·초경량 휴대용 엑스레이로 의료현장의 접근성 획기적 향상

- 국내외 의료현장 실증을 통해 인도·NASA 등 해외시장 진출 성과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으로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우수 혁신

기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혁신조달 탑티어’를 선정하고, 3일 ㈜레메디

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사용계약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중 △혁신성

(30점) △성장성(30점) △공공성(20점) △국민 공감도(20점)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 매월 1개 기업을 ‘혁신조달 탑티어’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레메디는 저선량·고해상도 기술을 적용한 초경량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 의료현장의 공간적 제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레메디는 국내 공공 의료현장 실증 뿐 아니라 해외 실증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한 후, 이를 발판 삼아 인도, NASA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사업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등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

성장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

조달청은 탑티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현판을 수여하고, 기업과 혁신제품의

성장 과정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뷰·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혁신장터 내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선정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달청 유공포상 및 전시회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후속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레나 ㈜레메디 기술고문은 “2021년 혁신제품 지정 이후 공공 의료현장

에서 제품의 기술력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실증과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갈수 있었다”며, “이번 혁신조달 탑티어 선정은

공공조달이 혁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레메디의 휴대용 엑스레이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내외 의료현장에 더 나은 진단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민 차장은 “휴대용 엑스레이 기술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을 뿐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혁신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유망한 혁신

기업이 공공조달에서 쌓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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